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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이상은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거울 뒤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도 
했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림 또한 그 뒤에는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아무 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혹되는 지도 모른다. 추상은 그런 거울 
처럼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와 유사한 
경험과 조건을 만든다. 그런데 사실 추상화라고 해서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편의 전설이고 신화일 뿐이다. 추상은 추상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과 세상을 사는 사 
람을 재현하는 것이다. 만일 정말로 추상이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다면 그것인 인류의 문화 
와 정신에 어떤 공헌을 한다 하여도 그것을 인지하지도 또 전승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인지와 전승에 필요한 언어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치 선승들의 화두나 지혜처럼 
그것은 구전이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개별적인 초월적 경험에 머물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추상이 정말 상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무언가 구체적이며 설명적인 상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기에 상이 주는 일반적인 모방이나 재현의 장치에 의한 공토의 의미를 떠올릴 수도 
또 공유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추상은 평균적 삶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을 위해 공유해야하는 
공통의 경험과 일상어처럼 동일한 상을 떠올릴 수 없다.  
 
너무도 많은 추상화가 있고 또 현재도 제작되고 있다. 새삼 보링거의 말처럼 추상에 대한 인간의 
충동은 어찌 할 수 없는 본능인 것인가. 추상충동에 대한 가설은 사실 전혀 논리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나 경험을 시각적 유사성에 의해 마치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이러저런 삶의 대소사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점집이나 주역에 기대는 것이 생각처럼 인간이란 존재에게는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하기도 한다.  
 
분명 현대미술은 곧 추상의 시작이었을 터이다. 그것이 어떤 논리적 근거나 그럴듯한 기원을 
갖고 설명을 하려는 것과는 별개로 역사적 기록이고 사실이니 말이다. 분명 칸딘스키와 
몬드리안과 잭슨 폴록과 바넷 뉴먼과 마크 로스코와 모리스 루이스와 같은 화가들과 그들의 
추상화들이 실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곰브리치 박사나 아르놀트 하우저 같은 
미술사가가 흔히 내세우는 인류의 신석기시대의 그 다양한 추상적 도상들 말이다. 
 
2 
그러므로 조현선과 하태임 두 작가의 추상이미지는 추상을 둘러싼 지난 시절의 다양한 관점과 
인식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수용되며 흥망성쇠했던 추상미술 또는 추상이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조현선의 추상은 추상보다는 꼴라주의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하태임의 추상은 마치 잘 정돈된 색띠나 색면의 감각적 구성이 특징적이다. 조현선의 
작업은 손으로 뜯어낸 듯 불규칙적이라면 하태임의 작업은 매우 규칙적인 리듬감을 보여준다. 
두 작가 모두 결국의 화가로서의 개인적 경험과 사유와 삶의 희노애락이 겹쳐져 있을 터이나 
그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추리해서 설명해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그들이 창작자로서 자신의 작업의 전과정에 경험했을 사건과 의미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다. 추상이미지는 해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거나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 조건 속에서 우연히 또는 인간적 조건 속에서 필연적으 
로 마주하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대면하거나 회피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현상이나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이념이나 신념과 관련될 수 있다. 
 
선과 색과 면과 구성은 이미 추상이기에 일상어와 애초부터 대응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언어와도 유사성이나 근사치에 준해 조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본래 침묵과 조응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닫혀있는 조형과 그 효과는 역설적으로 극단적으로 개방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이미지는 단순성과 복잡성에 모순적이게도 동시에 발을 걸치 
고 있다. 조현선의 대도시 뒷골목과 삶의 그늘에서 경험한 개인적 체험이나 하태임의 직업적 
화가이자 가정주부로서의 생활의 체험. 미국과 프랑스에서 보낸 유학기간의 고독과 성숙의 시 
간들. ‘예술’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보낸 시간 층층이 현시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 느끼고 존 
재하였던 현실들. 그리고 창작 에너지로 변화된 어떤 결핍과 결여. 그들의 추상이미지를 어떤 
조형적 효과 예를 들어 색감이나 어떤 리듬감 등등으로 언어화하는 것은 평가절하나 소극적 
해설일 수 있다. 
 
삶이 팍팍하고 존재와 자유가 견딜 수 없이 작아지는 시기는 더더욱 어떤 미적 이념에 몰입하 
도록 종용한다. 한국 사회에서 더욱이 점점 고도로 계급이 분화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그리고 
화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만든다. 건널 수 없이 깊어지는 현실과 미적 이상의 간 
극 속에서 한 개인은 매 순간 좌절과 종국에서는 패배하는 길 위에서 창작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상의 미학은 매 순간 미학적 질문과 윤리적 질문, 정치적 질문과 기술적 질문 사이 
에서 어떤 화해의 지점을 모색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귀결될 수 있다. 여전히 근 
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는 추상에 대해 미뤄두었던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 
른다. 이 오리무중의 모순과 결핍 속에서 그것을 관습적으로 의미의 애매모호성에 기대는 것 
도 우리를 지루하게 할 뿐이다. 분명 그들의 추상은 무언가를 암시하는데, 그런 머뭇거림 속 
에 두 작가의 쉼 없는 창작의 몰입과 응전은 무한히 확산하는 의미로서 ‘규칙 없는 규칙’ 또 
는 ‘감정 없는 감정’, ‘이미지 없는 이미지’ 등 불가능한 조어로 표현할 수 있는 ‘추상이미지’ 
가 우리에게 던지는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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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et Yi Sang said there is no sound in the mirror, and some have said there is nothing behind the 
mirror. Like a mirror reflec7ng the world, there is likewise nothing behind a pain7ng. Yet, it is precisely 
because of that nothingness that people may be constantly fascinated. Abstrac7on, like such a mirror, 
creates an experience and condi7on similar to a psychological state in the observer, because it re-
presents nothing. 
 
However, it is not actually true that an abstract pain7ng re-presents nothing. That is merely a legend 
and a myth. Abstrac7on re-presents the world and the people living in it in its own way. If abstrac7on 
truly re-presented nothing, it could neither be recognized nor passed on in human culture and spirit, 
as verbaliza7on necessary for recogni7on and transmission would be impossible. Like the hwadu (koan) 
or wisdom of Zen monks, it would remain in the realm of unverified, individual, and transcendent 
experience, passed down only by word of mouth. 
 
Therefore, it is not true that abstrac7on is en7rely without an image. It simply means that there is no 
concrete or explanatory image. Consequently, it is impossible to recall or share a common meaning 
based on the general mechanism of imita7on or re-presenta7on provided by an image. Abstrac7on 
cannot evoke the same image as a common experience or everyday language shared for 
communica7on among people in an average life. 
 
There are so many abstract pain7ngs, and they con7nue to be produced. Is the human impulse for 
abstrac7on an unstoppable ins7nct, as Worringer once suggested? The hypothesis of the impulse for 
abstrac7on is actually an exaggera7on that makes separate events or experiences with no logical 
connec7on seem to have an in7mate rela7onship through visual similarity. On the other hand, it also 
leads one to consider that it is not as contradictory as one might think for a devout Chris7an to rely on 
fortune-telling or the I Ching to relieve anxiety and curiosity about the big and small mabers of life. 
Modern art was clearly the beginning of abstrac7on. This is a historical record and a fact, regardless of 
any logical jus7fica7on or plausible origins one might try to offer in explana7on. One cannot deny the 
existence of painters like Kandinsky, Mondrian, Jackson Pollock, Barneb Newman, Mark Rothko, and 
Morris Louis, and their abstract pain7ngs. And then there are the diverse abstract icons from the 
Neolithic Age, which art historians like Dr. Gombrich or Arnold Hauser ogen put forward. 
 
2 
Therefore, the abstract images of the two ar7sts, Jo Hyun-sun and Ha Tae-im, lead one to contemplate 
the diverse perspec7ves and percep7ons surrounding abstrac7on in the past, and the fate of abstract 
art or abstract images, which were interpreted, accepted, and rose and fell differently across various 
periods. Jo Hyun-sun's abstrac7on reveals a stronger character of collage than pure abstrac7on. In 
contrast, Ha Tae-im's abstrac7on is characterized by a sensual composi7on of seemingly well-
organized color bands or fields. Jo Hyun-sun's work is irregular, appearing as if torn by hand, while Ha 
Tae-im's work displays a very regular sense of rhythm. 
 
Although both ar7sts' work is inevitably layered with their personal experiences, thoughts, an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as painters, it would be possible to infer and explain the reasons for its current 
expression through a few deduc7ons. Yet, even such an explana7on cannot reveal the events and 



meanings they experienced throughout the en7re process of their crea7on. The abstract image is not 
an event of a dimension that can or cannot be decoded or interpreted. It is an ontological event 
encountered either by chance under natural condi7ons or by necessity under human condi7ons. It is 
not a maber of choice to confront or avoid. It is perhaps related more to ideology or convic7on than 
to phenomena or prac7cal issues. 
 
Because line, color, plane, and composi7on are already abstrac7on, they cannot correspond to 
everyday language from the outset. This means that new words can be coined based on similarity or 
approxima7on to any language, but it also means that they inherently correspond to silence. The 
extremely closed form and its effect are, paradoxically, extremely open. Therefore, the abstract image 
rests simultaneously on the contradictory poles of simplicity and complexity. Jo Hyun-sun's personal 
experiences in the back alleys and shadows of the metropolis, and Ha Tae-im's life experiences as a 
professional painter and housewife. The 7me of solitude and matura7on spent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 reali7es that were felt and existed but cannot be outwardly revealed in the 
layers of 7me spent being obsessed with the ideology of 'Art'. And a certain lack and deficiency that 
was transformed into crea7ve energy. Verbalizing their abstract images in terms of formal effects—
such as color sensibility or rhythm—can be an undervalua7on or a passive commentary. 
 
Times when life is difficult and existence and freedom shrink unbearably further urge one to immerse 
themselves in some aesthe7c ideology.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a society where class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eren7ated, it raises the ques7on of what a woman, and a painter, can do. In 
the gap between reality and aesthe7c ideal, which is becoming too deep to cross, what should the 
creator do on a path that leads to momentary frustra7on and eventual defeat? The aesthe7cs of 
abstrac7on seeks a point of reconcilia7on between aesthe7c, ethical, poli7cal, and technical ques7ons 
at every moment, but it may lead to an unreachable goal. Perhaps our present, s7ll living in the modern 
era, demands the ques7ons and answers about abstrac7on that we have postponed. In this 
impenetrable contradic7on and deficiency, conven7onally relying on the ambiguity of meaning will 
only bore us. Their abstrac7on clearly hints at something. Amidst such hesita7on, the relentless 
crea7ve immersion and resistance of the two ar7sts bring to mind several essen7al ques7ons posed 
by the 'abstract image'—an infinitely expanding meaning that can be expressed in impossible coinages 
such as 'rule without rules,' 'emo7on without emo7ons,' or 'image without images.' 
 
 
 
 
 
 


